
롯데는 정체성부터 확립하라!
롯데그룹이 현대석유화학 및 K P케미칼 인수에 이어 석유화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

다. 전 세계적인 호황을 바탕으로 2 0 0 4년 현대석유화학과 K P케미칼 인수가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욕심을 낼만할 것이다.

정유사업에 진출하고, 중동 및 중국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성공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사업이 장치산업이고 범용제품은 규모화에 따른 코스트 절감과 마케팅 파워가 일정부분 경쟁력

을 좌우하고 있으니 현대나 KP 인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제조코스트가 낮은 중동이나 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중국투자를 고려해 볼만하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정유사업 진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대와 K P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액이 5조원에 육박해 L G화학에 이어 국내 석유화학기업 2위

로 부상했고, 2004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호황을 바탕으로 호남석유화학 단독으로도 5 0 0 0억원이 넘는 사

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으니 승부에 자신감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에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해 중동에서

생산하는 PE, EG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 방안을 공표할리 만무하다.

여기에 중국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매각이 무산된 인천정유 인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니 롯데의 재력 앞에 기죽지 않는 석유화학 인사가 없다. 인천정유가 BTX 생산량 7 5만톤 중 1 3만톤을 K P

케미칼에 공급하고 있어 중국 S i n o c h e m에게도 공동인수를 제안한 바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롯데그룹이 사우디 A r a m c o가 대주주로 있는 S - O i l과 공동으로 울산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하고 있다는 것은 2 0 0 4년부터 이미 알려진 소문이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국내 석유화학 영토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중동 및 중국에 진출하고 정유사업까지 욕

심을 낸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막강한 재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과 K P케미칼을 인수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석유화학 시장흐름을 모르는 금융권이 저가매각을 서두른 덕을 톡톡히 본 것이지 국제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중동 및 중국과 합작투자를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호남석유화학이 N C C에 투자해 성공했으나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석유화학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식품 및 유통사업 위주인 그룹체질상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 사이클 변동이 심한

석유화학사업을 급작스럽게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호남이 현대와 K P를 인수해 매출액을 5조원 수준으로 키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에틸렌 및 프로필

렌의 PE 및 PP 체인을 제외하고서는 E G를 비롯해 P-X, PTA, SM 등 모노머 위주로 구성돼 있고, 중국의

Polyester 섬유 수출을 미국·유럽이 강건너 불구경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불경기가 도래했

을 때 위험성이 크고 호남의 인력구조상 위기를 타개할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석유화학이 제2 NCC에 SM 생산능력을 대폭 확장하지 않고, 삼성종합화학이 P-X, PTA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들 IMF 위기를 맞아 사업을 매각하고 합작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아직 모노머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더군다나 화섬원료는 변동성이 워낙 커 사이클에 따라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이 과연 석유화학사업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신동빈 부회장이 석유화학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5 - 6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대와

K P를 인수한 이후에도 직접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시장의 흐름에 정면으로 대응할 의지

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대나 삼성과 같이 먹구름을 동반한 불운한 석유화학기업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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